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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포장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

원합니다.

지난乙酉年는포장인들에게는그어느때보다많은어려움을겪었던한해로기억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다 마무리 되지 않은 한국포장개

발연구원의연구과제개발문제는TV 매체와일간지에이문제가오르내리면서포장

분야전체가따가운시선을받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일부문제가지나치게부풀려

져과장된부분이있었으며, 한편으로는우리나라포장산업의시스템에대해다시바

라보고 고쳐나가야 할 점들을 살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포장

의사회적인위상이너무나미약하다는점을뼈저리게느끼게해주었습니다. 포장의기능과역할에대해많

은사람들이아직이해하지못하여포장인들에게국내포장산업의한계가여기까지인가라는회의도갖게했

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사건의 마무리로써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국내포장산업계가새롭게변화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입니다. 문제로지적되었던포장산업의지원

체제에대한시스템은각계의의견과토론을통해새로운개선을가져와야할것이며, 그전에사회적인변화

에맞춰포장분야도변화되어야한다는교훈을다시금되새겨야할것입니다.

무엇보다새해에는포장산업계가해결해야할여러현안들중에서도포장산업의위상정립이라는부분을먼

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사건에서 드러났듯 사건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부분 중에는 포장에

대한외부의인식이무지할뿐더러배타적이기까지하다는점에있었습니다. 포장업계내부에서만포장의중

요성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공염불에 불가할 뿐으로 대외적인 홍보활동들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을 보이는 현대사회에서 포장이 해주어야 할 역할은

그어느때보다커지고있습니다. 포장의사회적가치를알리는일은어느특정인들만의, 어느특정단체만의

일이아닌국내포장산업전체가, 포장인모두가나서야할일입니다. 또한포장의새로운가치를만들어가

는일도포장산업계에서공동으로수행해나가야하겠습니다. 이를위해포장산업계의각분야별단체들의통

합적인기구가먼저결성되어야한다는당위성이제기됩니다.

새해의시작도순탄치만은않습니다. 여전히지속되고있는사회적불안정과불황속에서시장경쟁은더욱

치열해지고있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경쟁력을갖추고새로운시장창출을위한노력이절실히요구되

고있습니다. 이러한어려운여건하에서도국내포장산업이더나은미래를만들어가는발판을마련하고포

장에대한가치를알리는일을위해포장인모두의협력이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丙戌年 새해에 포장업계의 발전과 개인적으로도 하고자 하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기원합니다. 새해에복많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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